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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EC 재무장관회의 과정 국제컨퍼런스 발표 및 

참여 출장복명서(안)

□ 출장 목적

① 미국 재무부는 2011년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관하면서 관련

국제컨퍼런스를 "The Framework and Options for Public and

Private Financing of Infrastructure"라는 주제하에 6월 22-23일

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

② 출장자는 본 회의에서 (i)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투자사

업 관리경험 사례, (ii)민간투자사업 금융(PPP 금융) 사례 및 (iii)

마지막 패널 토론에서의 발표 등 세 번의 발표를 해달라는 미국

재무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함. (출장관련 항

공료 및 호텔비 등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)

③ 본 국제회의에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고 APEC 회원국의 인프

라 개발 및 금융 전문가들과 한국 경험에 대한 향후 교류방안

등을 논의하였음.

□ 출장자

◦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

□ 출장 예정일

◦ 2011년 6월 21일(화) ∼ 2011년 6월 26일(일)

□ 출장 일정

◦ 2011년 6월 21일(화) : 서울 출발, 미국 워싱턴 도착

◦ 2011년 6월 22일(수) : APEC 국제회의 참석, 발표 1

◦ 2011년 6월 23일(목) : APEC 국제회의 참석, 발표 2

◦ 2011년 6월 24일(금) : World Bank 전문가 면담

◦ 2011년 3월 25일(토) : 워싱턴 출발

◦ 2011년 6월 26일(일) : 서울 도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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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장 내용

◦ 본 국제회의는 미국 정부의 재무부가 주관하였으며, APEC 회원

국 공무원 및 전문가와, World Bank, IMF, OECD, ADB 등의

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재정사업의 관리 및 민간투

자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쟁점 논의를 하였음.

◦ 출장자는 두 번째 세션("Public Suply of Infrastructure: Country

Experience")에서 한국의 인프라 건설 및 재정투자사업 관리 경

험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음.

◦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, 타당성재조사, 총사업비관리 제도 등을

소개하고 동 제도를 통하여 한국의 재정사업관리가 얼마나 효율

화 되었는지 설명함.

◦ APEC 회원국들이 한국의 재정사업관리 경험에 대하여 많은 관

심을 표명하였으며, 특히 칠레, 멕시코, 말레이시아, 태국 등의

나라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하여 구체

적인 사례 및 정책추진 경험을 향후 교류할 것을 요청하였음.

◦ 출장자는 네 번째 세션(“Building Infrastructure: Public Private

Participation II-Challenges of Developing a Robust Project

Pipeline")에서도 발표를 하였는데, 본 세션에서는 민간과 공공이

파트너십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사례 및 금융에 대하여 논

의를 하였음.

◦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역시 관심을 받았으며, 특히 많

은 참석자들이 한국이 현재 600여개 이상의 인프라 건설사업을

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표하

였음.

◦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추진사례에 대해서 향후 경험을

교류하기 희망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, 미국 재무부의 경우에도

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Infrastructure Fund를 신규로 확립하기

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,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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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 운영 사례에 대하여 관심을 높게 표명하였음.

◦ 출장자는 마지막 패널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였는바, 한국의 사

례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,

World Bank는 한국 사례에 대하여 현재 KDI와 공동연구가 추

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.

◦ 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APEC 국가들의 사례를

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재무장관

회의 및 정상회담에 제출할 예정임.

◦ 본 회의 참석 및 발표와는 별개로 6월 24일에는 World Bank의

재정국 전문가인 James Brumby, Kai Kaiser 등과 회의를 갖고

현재 진행중 인 World Bank-KDI 공동연구(Public Investment

Management (PIM) Global Synthesis)에 대하여 논의함.


